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지난 주 말씀 요약: 서로 세우는 공동체   <에베소서 4장 29–30절>  

주  일  예  배

1부 2부

English Service (EM), 

금요 기도회

교육부 금요 모임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1:30

오전 5:30

오후 8:00

오후 8:00

주  중  집  회

청년부 예배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동시 예배)

주일 성경공부 (EM, 청년) 오후 3:30  (토) 오전 6:30

201-421-0089347-306-1385

새벽 기도회 ( 화~금)

 퀸즈, 맨하탄: 서정환 집사  포트리, 팔리세이드팍 : 박아브라함 집사

담임 : 정선약 목사

 행정 / 선교 / 청년 :  박준섭 목사  교육 총괄 / 중고등부 / EM  :  하동호 목사 

교 회 를  섬 기 는  사 람 들 

유아부 : 김희경 전도사 유치 / 유초등부 : 박에스더 전도사 심방: 배은옥 전도사

주  일  2 부  (11시)  예 배 차 량 운 행

*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금~토:오후 7:30  주일:오후 5:00

2026년 9월 11일~13일

성 경   봉 독                                      열왕기하  2: 9

설             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호산나 전도대회

       
 

 

화- 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2026년 9월 8일 - 9월 12일새벽 기도회 

    
 

*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이신웅 목사 
                                       신길 성결 교회 원로 목사

2026년 9월 6일제 16권  36호 사랑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다음 주 대표기도  9 / 13 / 26 ( 1부: 홍현기 집사 / 2부: 박재호 장로)*표는 일어서서

입     례     송

경 배 와 찬 양

봉  헌   기  도

광              고

성  경  봉  독

설              교

축              도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다 함 께

찬송가  9장  1절

인 도 자 

 용서하는  공동체

(A Forgiving Community)

정선약 목사

교   회

예 배 의  부 름*

*

*

*

*

다 함 께

정선약 목사

사  도  신 경 The Apostles’ Creed

Hymn

 Announcement

Offering

Praise  and Worship

 Call to Worship

Scripture Reading

Sermon

Benediction 

*

대  표  기  도 Congregation Prayer      1부 : 박영재 장로  /  2부 : 최주원 집사

다 함 께*

파  송  찬  양 Praise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인 도 자 

  골로새서 ( Colossians ) 3 : 12 ~ 17

 찬             양 Hymn 

   

   교 육 부    말     씀    설      교     본     문     

영유아부

유치부

YOUTH

 김희경 전도사

 하동호 목사

   교 육 부: 주일 예배 오전11시                  EM & 청년부 :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E M  하동호 목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줘요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Why Am I Never Satisfied?

유초등부

  박에스더 전도사   사  16 : 28

눅 7 : 44~50

CONSUMED 살전 5 : 16~24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칭찬 한마디가 평생의 용기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차가운 한마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원래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도 무언가를 짓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반대로 힘들게 세워 놓은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 말이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용되는 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충고보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보다 사랑으로 전하는 진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문제를 말하면서도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견이 달라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며,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회복의 길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엡 4:30)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 사람을 갈라놓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성령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를 우리의 입술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가?  이 말을 들으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이번 한 주, 먼저 은혜의 말을 건네 보십시오. 말은 지나가지만 말이 남긴 것은 오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한마디를 사용하여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멀어진 사람을 다시 품으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말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보다 은혜가, 불신보다 신뢰가, 불평보다 기도가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서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청년부  박준섭 목사          TULIP #4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룻 1 :16~18

  박에스더 전도사  영원한 언약   창 17 : 7~8

 롬 8 : 26~30



교 회 소 식

9월 교 회 행 사 

NJHARVESTCHURCH.ORG  

주 정 헌 금

지난 주 헌금 

절 기 헌 금

십    일   조 감 사 헌 금

 주 교 헌 금

8,270.00

2,208.00

50.00

1,450.00

144.00

1,060.00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

온라인헌금 바로가기 

헌금위원

1부

2부

9 /  6 / 26  9 / 13 / 26

  최효석 집사

 김문곤 집사
     

▪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통역 수신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별 식사   매달 첫째 주는 2부 예배 이후 마을별 식사가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마을 편성표를 

        확인하시고, 해당 마을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송정미 찬양 콘서트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본부 후원을 위한 찬양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에 본교회 

        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호산나 전도 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신길성결 교회 원로  이신웅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일시: 9월 11일(금)–12일(토) 오후 7:30 / 13일(주일) 오후 5:00

▪ 창립 38주년 기념예배 & 마을별 운동회  9월 20일(주일) 오전 10시 ※ 1·2부 연합 예배   

        (세대통합)로 한 번만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마을별 운동회가 이어집니다.  운동회를 위한     

        선물 도네이션도 받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정원혁 집사

▪ 하베스트 제자훈련 1(HDT1)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베스트 제자훈련 1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반 | 6주 과정 - 인도: 담임목사  9월 24일(목) ~ 10월 29일(목)  오전반 10:00 / 오후반 7:30

         주일반 | 6회 과정 - 인도: 담임목사 10월 4일 · 18일 · 11월 1일 · 15일 · 22일 · 12월 6일 : 오후 1시 

▪ 영유아부 · 유치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성봉 집사 

 김영욱 집사

         

                                                           헌금 합계  : 20,133.00

         
2026년  공동 기도 제목

교 우 동 정    

9 월  둘째  주간  생일 김명숙(10일),  김사라(6일),  김티파니(12일),  박경미(12일),  이영미(9일)

▪  9/6 (주일)  당회, 마을별 식사, 후원 음악회

▪  9/11~13 (금~주일)  호산나 대회

▪  9/13 (주일)  마을 모임

▪  9/20 (주일)  설립 기념 주일, 마을별 운동회

▪  9/24 (목)  제자훈련 주중반 시작

▪  9/26 (토)  결혼식 (노채영 & 김누리)

 ▪  9/27 (주일)  사역회 모임

1.  2026년 표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대로 사랑이 넘치고 또 흘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만히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3.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성령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의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소서. 특히 부서장, 사역회장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4.   마을모임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마을지기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5.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와 스탭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셔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학생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한글 학교, 여름 학교, 방과후 학교 등이 시작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6.   혼탁한 세상에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되게 하시고, 가정불화, 자녀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7.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쌓아 온 믿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8.  각 선교지마다 사랑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의 현장에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9.  영어권 공동체와 청년부가 사랑 안에서 믿음과 정체성을 세워 가며, 세대를 잇는 다리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10. 미국과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이 아닌 사랑과 정의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1.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12. 우리의 동포 북한, 닫힌 땅에 복음의 빛과 사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E  M  헌 금

 9 월  주방 봉사 제 5 남 사역회 &  5 여 사역회

출 타 이윤호 집사

박규희 집사 (한국 방문)

선 교 헌 금 50.00 6,901.00 지 정 헌 금


